
프란치스칸 청소년 및 젊은 성인 (FYYA) 위원회 보고서  

 

가톨릭 신자 특히 프란치스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세상에 이바지하며, 삶의 목적을 찾으려는 열망을 가진 젊은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삶을 선택함에 있어서 근본적 변화의 힘을 경험하도록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침례와 서약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한 질문을 검토하기 위해, 전국에서 우리 15 명이 국가 집행위원회가 시작하고 

촉진한 프란치스칸 청소년 및 젊은 성인 워크샵을 위해 8 월에 미주리 주로 갔습니다. 

과거 위원회로부터 배운 것을 토론하고, 미래의 목표를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모여 

기도하고 각종 서류를 심사숙고하였습니다. 그 날들은 많은 일과 놀랍고 즐거운 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의욕, 자신감, 희망을 느끼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임에서 목격한 에너지와 열정을 믿었기 때문에 FYYA 위원회 위원장이 되기로 

동의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국 각지에 훌륭한 재능, 소중한 경험과 확고한 자세를 가진 

프란시스칸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 보조자로 봉사할 미네소타 출신의 Kathy Taormina 와 더불어 오하이오주 출신의 

Mark Carroll 과 Tennessee 출신의 Akisha Townsend Eaton 가 핵심 멤버로서 저와 함께 

일할 것 입니다.  그러나 "위원회"라는 단어가 암시하듯이, 모든 재속프란시스칸 회원들은 

모두 이 임무를 위해 파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FYYA 위원회는 여러분에게 봉사하기 

위해 있으며 이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개인과 형제회가 우리가 "청소년들의 

여정에 동행해야 한다"(회헌: 97 조)는 우리의 회칙과 회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할 것입니다. 

 

Contino, OSF 수사는 우리 모임 중에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매우 부족한 프란치스칸 관점과 

대안을 갖고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또 서로 간에 신앙과 실천의 구명조끼를 기꺼이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나눴습니다.  FYYA 위원회는 12 월 초에 만나서 

우리의 작업을 계속할 것이지만, 우리는 또한 여러분의 참여를 권유합니다.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1.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산타 마리아 데 라스 몬타나 스 (Santa 

Maria de Las Montanas)의 로버트 몬토야 (Robert Montoya)는 매주 일요일 FYYA 위원회를 

위하여 촛불을 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로버트씨 고맙습니다. 

 

2. 당신의 지역의 FYYA 담당자를 찾으십시오. 그는 정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유포하려는 

사람입니다.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킹은 매우 중요합니다. 

 

3. 언젠가는 FYYA 영적 보조자 및 활력자 (연락 담당자와는 달리, 활력자는 청소년과 더 

밀접하게 일하게 됩니다)로 봉사 할 수있는 사람들에게 눈, 귀,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직무"에 대한 설명이 곧 나올 것이고 훈련은 나중에 제공 될 예정이라서 아직 이름은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지역에서 누가 기꺼이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4. 당신의 지역에서 접근 가능한 청소년/젊은 성년이 얼마나 되는지 논의하기 

시작하십시오. 대학생들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당신 본당에 젊은이들 있습니까? 

고등학교 청소년 그룹, 교리 문답 또는 가톨릭 학교 학생?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연결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목표는 결국 아이디어와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프란치스칸과 교회 생활의 성장을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개발..."(회칙, 제 24 조) 

하도록 불림을 받았습니다. 프란치스칸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의 분야에서 목적의 쇄신과 

용감한 행동을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